
중국 - 고령화 노동력 부족 상태 우려 

중국은 그 동안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20년 동안 유지해 온 인구의 우위성

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,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리라는 큰 문제를 맞게 

될 것 같다. 중국은 이제까지의 경제 성장에서 노동 생산율 향상으로 근본 

과제를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에서 지

적하였다. 

그 동안 중국이 누려온 인구의 우위성은 어린이와 고령자의 비율이 작고, 

노동 인구가 많다는 상태를 말했다.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충분히 

공급되고, 사회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 경제가 발전하는 데 유리

하다. 

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 따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도 커지고 

있어 출산을 삼가는 부부가 늘고 있다. 당연히 중국의 ‘하나 낳기 정책’도 출

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. 1980년대부터 20년간 중국의 노동 인구는 

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그것이 중국의 GDP 성장을 크게 뒤로 밀

었다. 

그러나 현재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0.9%를 밑돌고 있으며, 65세 이상의 

고령자가 총 인구의 7.6%를 차지하고 있다.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확실히 고

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. 

출생률이 떨어지는 데 따라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13년이 되면 증가에서 

안정으로 바뀌고, 그 후로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



현재 중국의 노동 인구는 연간에 겨우 1천만 명 내외가 늘고 있는데, 그것

도 해마다 줄고 있다. 주강(珠江) 델타, 장강(長江) 델타에서 부족한 것은 기

술공이 아니라, 날품 농민들이다. 

장기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

만든다. 중국은 이제까지 계속된 경제 성장에서 노동 생산율의 향상에 중점

을 옮길 시기에 와 있다. ♣  

 


